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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아트센터 동숭홀

1회(1 1 :00) (맨스필드 파크)i

2회( 1 :30) (방랑자)i

3회( 4:00)! ii(남자와 기셍)

4회( 6:3㉵) (천정광애))! *

5회( 9:20) I(5시에서 7시끼지의 끌레오)

하이퍼텍 나타
1 회 (1 1 :@0) (맡뻐신봤

2훠 l" 뷜aα) 1:동짧/M (평학핥 없매j/ (딸들의 평찰';)/
(아름답꼬빙;자한자궁)ii*

3희(, 4:0@:! (역사와 기억)'‘!(급류속의 묘촁;/(
.(기억과시간;:

4회( 6:30) (가이아 갈즈::

5회( 9:2@) 아시아 털;편경선 2 : (병속의 묵언가)/
j((코혠외아평\(나좀살려줴(!:
(미추섬의비극)/(데드라인)

■ 떫돌빪 훽빪§휼

필 라댄스

오후 7啓0Q 이녜스 바르다 포럼

* 상영 휴 감독피펙 대학 있습녀디;.

※ 일정은 주최측의 사청으로 변경될 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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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의 밤' 행사에 팔십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차이들 안에서의 연대(SolidaritV in differences)”라는 주

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영상공동체 부문에 초청된 공동제작팀과 여성단체 실무자들을 비롯, 모든 여성운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자정이 넘도룐

여성운동가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열변을 토해 여성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 지혜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김선아 프로그래머의 여성영상공동체부문 및 작품 소개 ▲ 공동체부문에 영화를 출품호

감독들의 작품 소개 ▲ (생생활활)과 (차힘연) 집회 비디오 클립 상영 ▲ 바바라 해머 감독과의 대화 ▲ 차이들, 페미니스트 정체성들, 영화만들기/액티비즘을 주가

로 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영상공동체와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장희선 감독은 (재희이야기)가 “성희롱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극영화''라 소개하고 ‘‘직장이라는 현장으로부터 생쌀

한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lMF 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노동자를 소재로 한 (평화란 없다)의 윤은정 감독은 여성이 처한 이중고를 지적하며 “여전히 요

동자이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점에 중점을 둠으로써 현실의 가부장성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의도를 밝혔다. (동행)은 “제도에 이어 관습이라는 벽 속에서 불편한 쌀

을 살아야 하는 레즈비언이나 미흔모 등'' 을 그리고자 했던 작품이며 “다양한 삶의 여성을 그리고 싶었던 만큼 (동행)은 아직 미완의 작품', 이라 덧붙였다.

지난 해 아방궁 종묘 점거 프로젝트를 담은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의 김명진 감독은 “여덟 명이 모여 기획했던 다양한 예술행위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유린읕

당했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작품” 이라 설명했다. 또한 (딸들의 명절)은 여성의 일상 속에 제일 큰 굴곡인 명절의 불평등함에 초점을 둔 것이라 소개됐다.

이어 마련된 비디오 플립 순서에서는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차이의 정치학''에 주목하는 여성운동가들의 공연이 녹화된 작품이 상영됐다. (차힘연(차이가 힘이 됴

는 여성연대))과 (생생활활)의 공연 및 집회 비디오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각각 집회의 모습과 흥미로운 퍼포먼스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개막작 (거류)에 이어 두 번째 매진 사례를 이룬 (역사수업)의 해머 감독은 질문과 답변 시간 내내 좌중을 웃음과 화기애애함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시를 읊듯c

때로는 춤을 추듯이 답을 했는데 페미니즘은 “즐거움(fun)”이라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왜 레즈비언 페니미스트를 선택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여자를 E

났습니다. 나와 같은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노래부르듯 답해 환호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천원짜리 7'

폐를 꺼내 보이며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돈'' 이라고 답하는 등 이날 모임을 잔치로 이끌어 나갔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토론회는 아트(art)와 액티비즘(activism)이 결합하는 방식을 비롯,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관훈

된 갈등과 불만, 고민과 모순들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들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한밤의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성폭력,성희롱에대한난생로력론회열린다  금요일(재희이야키)상영후

오는 금요일(20일) 정희롱 및 성폭력 문제’ 를 주제로 난상토론회가 열린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대표 고정갑희)가 주최하는 이번 도론회는 (재희이야기) 상영 후 이뤄지는 감

독과의 대화에 이어 필라댄스 4층에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재희이야기)의 장희선 감독과 각 언론사 기자들 및 서울여성노동자협회 사무국장, 성폭력 상담소, 백인위원회 등이


